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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, '제17회 DMZ 평화상 시상식' 
개최

 박종철 기자  승인 2021.12.09 14:48

대 상 정세현(前 통일부장관), 교류협력상 진천규(통일TV 대표), 학술상 
한모니까(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), 특별상 강원대 DMZ HELP센터

▲ 강원도청 전경

[강원 위클리오늘=박종철 기자]강원도와 강원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17회 DMZ 

평화상 시상식을 12월 9일 화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온라인 위주로 개최했다.

|



DMZ 평화상은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의 평화실현 의지와 비무장지대(DMZ) 가

치 등을 조명하기 위해 지난 2005년도에 제정하여, 매년 남북교류 등 세계평화 구현에 

이바지한 개인‧단체를 선정해 시상해 오고 있다.

올해 개최되는 제17회 DMZ 평화상 대상에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, 교류협력 부문에 

진천규 통일TV 대표, 학술 부문에 한모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교수를 선

정했고 특별상에 강원대학교 DMZ HELP센터를 선정했다.

▲대상으로 선정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40여 년간 관료, 학자, 시민사회 대표 등 

정부와 민간영역을 넘나들며 평화통일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으며, 

특히 대북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

했다.

▲교류협력 부문에 선정된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2017년부터 2020년 1월까지 16회에 

걸친 방북 취재를 통해 북한의 일상, 명소, 교육 등을 소개하였고 다큐멘터리 ‘속초·원

산 두 도시 이야기’ 등 제작에 참여, 남북방송 교류 분야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.

▲학술 부문의 한모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교수는 인제지역을 중심으로 

최초로 ‘한국전쟁과 수복지구’ 연구를 통해 수복지구의 체제 전환과 주민의 삶을 규명

하는 학문적 성과를 거뒀다.

▲특별상을 수상한 강원대학교 DMZ HELP센터는 2006년 12월 설립된 이후 DMZ과 

접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DMZ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했

다.

앞으로 강원도는 DMZ 평화상의 가치와 의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

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지속 발

굴 해 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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